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뜬7번의 상전벽해뜯

인걸은 의구하되

산천은 간데없네

뜬 뜯

똴

유엔기념공원 일대 시간여행

6똴25전쟁이 한창일 때, 미8군 병사가 대연2

동 천체등(우룡산 정상)에 올라 유엔기념공원

의 중앙상징구역에 초점을 맞춰 찍은 컬러 사

진이다. 이 사진 한 장이 많은 역사를 전해준

다.

사진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길이다.

사진의 중앙에 가로의 긴 선은 대연사거리로부

터 옛 부산외국어대학교 앞으로 연결되는 도로

이다. 굵은 커브 길은 1951년 유엔기념공원을

조성할 때 석포마을에서 유엔기념공원의 정문

으로 가는 길이다. 진입로의 입구에 지금의 유

엔참전기념탑듋이 있고, 듌지점이 현재의 유엔

로터리이다.

황령산에서 흘러내린 물길은 사진에서 2개의

물길이 보인다. 동원로열아파트를 지나 석포마

을 앞으로 흘렀던 개천듍은 구불구불하게 흐

르다가, 못골마을과 대연사거리를 지나 아래로

흘렀던 대연천듎과 쌍둥이돼지국밥 뒤에서 합

수되어 대연수문(쮡 톥)과 수산다리듏 쪽에

닿아 바다로 흘러갔다.

용호동 마을들을 품은 장자산듑은 전쟁 당

시 인천상륙작전 당시 최선봉에 섰던 미 제1

해병대가 주둔했던 곳이다. 장자산으로부터 왼

쪽 끝이 동산(첅혢)이다. 용호만 끝에 희게 염

전 일부듒가 보인다. 그 곳에서 소량천다리를

지나 섶자리듓 쪽은 용호종합사회복지관과 환

경공단남부사업소로 변모되어 있다. 왼쪽의 동

산과 가운데 산 사이에 가느다란 선듔은 이기

대 가는 길이다, 지금은 길 중간에 이기대성당

과 공용주차장이 있고, 좌측에 백련암을 오르

는 길이 있다. 군부대처럼 보이는 장소떿는 현

재 대연자이아파트 자리이고 건너편 자리뗁는

매립되어 LG메트로시티 등 아파트촌으로 변

했다.

유엔기념공원 조성 작업은 옛 대연초등학교

운동장을 징발해 주둔한 미 공병부대가 맡았

다. 공원 중앙상징구역뗂은 주로 당곡마을 주

민의 논과 밭이 수용되었다. 황토색사각형 내

영어 글자뗃는 재한유엔기념묘지를 뜻하는

뜬UNMCK뜯 글자로 500m 떨어진 국도에서도

볼 수 있었다. 그 옆 울창한 숲뗅은 감 과수원

과 땅에서 불상을 발견해 모셨다는 옛 불곡사

(풒엗핬)가 있었다. 이 지역은 훗날 부산문화

회관 부지로 조성되었다. 뗆는 부산시립박물

관, 뗇은 유엔조각공원, 뗈은 평화공원이다.

사진 우측에 보이는 마을은 석포마을이다.

이 마을은 통정대부 정춘세( w)가 임진왜

란 이후에 입향해 이룬 동래 정씨와 경주 김

씨의 집성촌이다. 우거진 송림뗉에 무덤 2기가

있었는데, 지금은 동래 정씨 석포문중(휪 톥

)의 재실인 석산제(휪혢 )가 있다. 석포마을

앞에서 오른쪽으로 굽어진 길은 당시 귀환동포

수용소였던 부산공업고등학교 방향으로 가는

길이다.

유엔기념공원과 석포마을의 왼편에 푸른 물

이 고여 있는 것이 보인다. 보리타작 후에 논

에 물을 담아두어 모내기를 준비하는 계절임을

알 수 있다. 지금의 산성교회는 뗊자리, 석포

농협은 뚎이다.

이 사진은 모내기를 준비하는 평화롭고 전형

적인 농촌의 풍경이다. 지금 모습과 비교하면

유엔묘지가 유엔기념공원으로, 2차선 국도가 6

차선 대로로 변했으니 상전벽해라고 해야 할

것이다. 유엔군의 희생으로 자유와 민주주의

아래 번영을 누리고 있으니 유엔기념공원 이야

말로 성지(r )로 기억하여야 할 남구 주민들

의 유산이다.

공기화 남구향토사 연구위원

<유엔기념공원 안장자>

1954년 10월 24일 유엔기념공원에서 거행된 유엔의날 기념식.이승만
대통령이 단상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. 10월24일 유엔의날은 1976년까
지 공휴일로 지정되었다.

70년 전
유엔기념공원 정문.

부산시립박물관 맞은편
유엔참전기념탑 자리에
위치한 70년 전 유엔기
념공원 입구. 훗날
뜬UNITED NATION
CEMETERY (유엔묘
지)뜯 동판은 누군가 훔
쳐가 사라졌다고 한다.


